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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’26. 1. 5. 신규항목 개시 예정

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 개편…‘녹색실천’ 신설·참여신청제 도입

- 탄소중립실현의시민참여활성화위해 ‘녹색실천’ 대폭확대…최대5천마일리지지급

- 기존건물‧승용차부문은평가기간내 ‘참여신청’으로변경, 타제도와형평성고려

- 1월참여확산이벤트추진…음식물쓰레기참여, 폐비닐분리배출인증등마일리지지급

□ 서울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제

가 한 단계 도약한다. 서울시는 시민 실천 항목을 신설‧확대하고, 참여

방법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.

○ 2009년 도입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·수도·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

줄이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로 보상받는 제도이다. 에너지

절약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(ETAX), 서울사랑·온누리

상품권, 가스비 납부, 아파트 관리비 차감, 기부에 사용할 수 있다.

□ 2026년 1월 5일부터 신설되는 ‘녹색실천 마일리지’는 음식물쓰레기를

감량하거나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5천 마일리지(5천원 상당)

가 지급된다. 그 외 에코 퀴즈나 챌린지 참여, 서울시 주관 환경교육이

나 기후 관련 온‧오프라인 행사 참여 시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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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번에 첫 도입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는 상하반기 각 1,000명 참

여자 모집 후 2개월간(상반기:2~3월, 하반기:8~9월)의 감량 성과에

따라 2,000~ 5,000마일리지가 지급된다.

○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는 현대차‧기아 커넥티드 카 안전운전 점수와 연계해

85점 이상인 회원에 점수별로 마일리지가 차등 지급된다.

○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환경 관련 퀴즈를 풀면 1회당 100마일리지 지급

및 5회 성공시 추가로 500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. 그 외에도 환경 관

련 온라인 이벤트나 현장 행사·교육 참여 등의 항목 참여를 통해 1회당

500~1,000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.

구분 실천항목 마일리지(1회)
온라인 · 에코 퀴즈풀이, 온라인 이벤트(인식제고형) 100~500

· 온라인 이벤트(행동실천형) 1,000
오프라인 · 현장 행사·교육 참여 등 1,000

· 운전마일리지, 음식물쓰레기 감량 2,000~5,000

□ 한편 기존 에코마일리지(건물‧승용차)는 참여 신청제를 도입한다.

시는 참여 신청제 도입 등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에너

지 절감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, 탄소중립포인트제와의

차이를 해소하고자 한다.

□ 먼저 건물(전기‧수도‧가스)부문은 평가 기간 내 ‘참여 신청’ 제도를 새

롭게 도입하고, 반기 1회 참여 신청시 평가 후 절감률에 따라 1~5

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.

○ 기존 건물 부문은 회원에 가입하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 평가되는 방식

으로, 참여자가 본인의 에너지 사용량과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고 노력하기

어려운 구조였다. 시는 이번 ‘참여 신청제’ 도입을 통해 시민 개인이 에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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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, 평가 기간 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할

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.

□ 승용차 부문은 기존 연중 상시 가입에서 ‘참여 기간에 신청’으로 변

경되어 모든 회원이 동일 기간 내 주행 거리 감축에 대해 평가받을

수 있게 된다.

○ 참여신청제 도입으로 승용차 부문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약 한 달간

참여 신청을 받고, 신청된 차량에 대해서만 10월까지 연간 주행거리 감축

평가를 한다. 이는 2~3월 시작하여 10월에 참여가 끝나는 탄소중립포인

트(자동차)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.

□ 서울시는 달라지는 제도 안내와 홍보,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해 1월

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추진한다.

○ 음식물쓰레기 감량 신청 후 참여가 확정되거나 폐비닐을 올바르게 분리

배출하고 인증 사진을 올리면 1천 마일리지가 지급되며, 미세먼지·오

존 예·경보 알림톡 서비스 신청 시 500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.

□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“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

자발적 참여가 필수적”이라며 “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에코마일

리지 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붙임. 에코마일리지 ’26년 제도 개선 홍보 포스터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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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에코마일리지 ’26년 제도개선홍보포스터


